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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탄절 예배순서

 (오전 11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자: 김재흥 목사

    세례 입교식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담임목사

♠ 예배로의 부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인도자

♠ 여는찬송 ……… 96.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… 다함께

♠ 교 독 문 ……… 예수는 나셔야만 했습니다 ……… 다함께

• 인도자 : 뭇 생명을 천하게 취급하는 세상에게 지극히 작은 

한 생명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는 나셔야

만 했습니다.

• 회  중 :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어떤 이는 짐승처럼 취

급받는 차별이 만연된 사회에게 만인은 하나님의 아들딸이므로 

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간임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는 나셔야

만 했습니다. 

• 인도자 : 참 종교는 경전과 신조와 의식속에만 있는 것이 아

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려 주기 위해 예

수는 나셔야만 했습니다. 

• 회  중 : 항상 이웃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자기의 이웃이 누

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 이웃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

위해 예수는 나셔야만 했습니다. 

• 인도자 :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요, 잃는 것이 곧 찾는 것

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는 나셔야만 했습니다. 

• 회  중 : 인류의 목표는 대립이나 경쟁이나 정복이 아니라 

화해와 일치와 평화 실현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는 나셔

야만 했습니다. 

• 다같이 :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인생의 모든 의욕

과 희망을 버리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세

계에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음을,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만이 

성취해야할 공헌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는 그렇게 빛으

로 나셔야만 했습니다. 아멘



♠표는 일어나세요

예수 나심 좋을시고!

♠ 송    영 ………… 1. 만복의 근원 하나님 ……………  다함께

대표기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장영숙전도사

응 답 송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찬양대

성경봉독 ……………… 요3:16-21 ………………… 인도자

칸 타 타 ……… 한 어린 아이가 오리라 ……… 찬양대

왕이 나신 날

놀라운 시간

별의 캐롤

  말    씀 ………… 하나님의 사랑고백 ……… 김기석 목사

  찬    양 ……… 거룩한 탄일밤 ……… 참빛 찬양대

잠드신 아기 예수

  봉    헌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다함께

♠ 봉 헌 송
……… 123. 저 들 밖에 한밤중에 (4절만) 

……
다함께

  봉헌기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담임목사

  소식나눔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담임목사

♠ 결단찬송 ………… 126. 천사 찬송하기를 ………… 다함께

♠ 축    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담임목사



   ▣ 알려드립니다

 1. 성탄절 : 예수 나심 좋을시고! 이 땅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

님을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.

   

  2. 세례 입교 :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 모두 

축하드립니다. 

      ·유아 세례 : 송채원 송우석 (부:송동준, 모:김진경)

                  김루빈 (부:김세진, 모:이영아)

      ·입     교 : 유형준

   

  3. 이임 : 지난 5년여 동안 성심껏 봉사해온 최인환 전도사가 

대전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의료지원 분야 실무자

로 일하게 되었습니다.

  4. 속장, 인도자, 교사 모임: 예배후에 교육관에 잠시 모여 주

시기 바랍니다.

  5. 공동식사:  친교실에 식사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. 꼭 드시

고 가시기 바랍니다.

     

  6. 달력, 전화번호부: 2007년 교회 달력과 교우 전화번호부가 

나왔습니다. 달력은 가정당 1부, 전화번호부는 개인당 1

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


